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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구미에서 불화수소가 누출되어 
5명이 사망했고, 금년 1월에는 상주에서 염산 약200톤이 유출되더니, 연이어 화성에서 불산

이 누출되어 1명이 사망하였다. 화학물질은 인체∙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국가적 위기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보팔사고 등 대형재난을 경험한 미

국∙EU에서는 사고원인 및 대응과정의 경험을 국가차원의 제도개선 도구로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화학물질을 다수부처에서 관리하므로 사고조사가 관계부처 
개별규정에 맞물려 객관적인 분석이 어렵고, 예방대책의 일관성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 여기

에서는 최근 누출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의 원인, 수습∙대응과정을 살펴보고, 사고경험으로부

터 교훈을 도출해 보았다. 최근 발생했던 화학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위반과 개별법령 간의 애매한 경계로 인해 생겨난 관리감독 기능의 작동 문제였다. 수습과정

에서 대응주체가 불분명하여 초기대처가 지연되고, Off-site 의 위해관리 활동 미흡으로 지

역사회 불신을 초래하며 피해가 확대되기도 했다.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대응주체 일원
화, 국가 화학사고 대응계획 마련, Off-site 대상 위해관리제도 도입, 산업체 내부의 안전문

화 정착과 협력업체 안전관리 또한 기업의 사회적 의무라는 인식 공유를 제안하였다. 


